
21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3
MUNHWAJAE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3, September 2016, pp.210~223.
Copyright©2016,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본연구는 한국에서도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문화환경의 관계를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와 관련

되는 사례를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적 목표의 통합을 위해

서는 지속가능성의 전체론적인 입장은 불가피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전체론적 입장을 유산 또는 문화재 관리의 실제에 

침투시키는 것이 중대한 도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물리적 자원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라 역사환경의 보호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원리로 삼아야 한다. 역사환경의 관리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생활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방의  

정체성, 다양성, 생기를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재생이 불가능한 유산 자산을 최대한 보호하며 유산 

자산의 집단적 책무를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역사환경을 포함한 유산을 보전하는 목표를 지속가능한 발전

이라는 목표와 통합시키는 정책의 견실한 골조를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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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지속가능한 발전은 자연환경은 물론이고 모든 종류

의 환경에 있어서 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지향

한다. 우리들의 자연환경은 우리들의 복지와 안녕에 필수

적이며 지금까지의 그 상태가 앞으로 더욱 좋아져야 한

다. 더 나아가 지속가능한 발전은 현재와 미래의 세대

를 위하여 경제, 환경, 사회의 진보를 통합적으로 추구하

는 성장을 의미한다. 영국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 건조환경(built environment), 역사환경

(historic environment)으로 구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역사환경의 역할을 증대시키려는 정책과 전략을 추

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역사환경이란 “사람과 장

소가 오랫동안 상호작용한 결과 형성된 환경의 모든 측면

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과거 인간 활동의 물리적 유적 

일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의미의 역사환경과 유사한 용어

로 ‘역사문화환경’이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분야에

서 이용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2015) 제2조(정의)에 의

하면,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 주변에 자연경관이나 역사

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

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환경”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리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2015) 제2조(정의)에 

의하면,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이란 “고도의 생성·발전 과정

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역사적 의의를 갖는 유형·무형

의 문화유산 등 고도를 구성하고 있는 일체의 요소를 말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고도보존육성사업이란 “제8

조에 따른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에 따라 고도의 역사문화

환경을 보존·육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라

고 하며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과 함께 육성을 언급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에는 역

사문화환경이라는 용어가 「문화재보호법」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의는 영국의 역사환경에 

비해 여전히 제한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과의 관계를 염두

에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에서도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사문화환경의 관계를 설

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이와 관련되는 

사례를 영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역사환경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 

역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체계가 진화하는 과정,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역사환경의 기여에 관한 논

의가 발전하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현실과 미래

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 

집중하고자 하는 질문은 “지속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는 개념과 사고가 역사환경을 포함하는 유산 분야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어 왔는가?”이다. 그리고 이때 특별히 주

목하고자 하는 것은 유산보호의 중심이 유산 그 자체의 정

태적 보존으로부터 역사환경의 변화에 대한 동태적 관리로 

이동하는 과정이다. 

Ⅱ. 역사환경의 정의와 범위

가장 최근 영국 정부가 발표한 문서에 의하면,1 역사환

경(historic environment)이란 사람과 장소가 오랫동안 상

호작용한 결과 형성된 환경의 모든 측면으로서 가시적이든, 

매장되어 있든, 조경되어 있든, 식재되거나 관리되어온 식물

상이든 지금까지 남아 있는 과거 인간활동의 물리적 유적 

일체라고 정의되고 있다. 유산 자산(heritage asset)은 유산

에 대한 이해관계(interest)에 따라 어느 정도 수준의 중요

성(significance)이 인정되므로 개발계획(planning)의 단계

에서 보호를 검토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 기

념물, 지점(site), 장소, 지역(area), 경관이라고 정의되고 있

다. 이러한 유산 자산은 역사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의 일부

1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Development, 2012, National Planning Policy Framework. p.52. 



212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9. No. 3

분이며, 그 중요성은 역사학적, 건축학적, 고고학적, 예술적 

이해관계가 총체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또한 유산자산의 주

변환경(setting)은 유산자산의 중요성, 그리고 이러한 중요

성을 감상하는 능력에 영향을 주므로 역사환경을 구성하

는 일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2 

역사환경을 단지 여행 안내서에 소개되어 있는 상징

적 건물과 기념물, 그리고 성당과 성곽으로만 간주하기가 

쉽다.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중요하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별한 관심을 받지만 단지 역사환경의 작은 부분에 불과

하다.3 지금까지 역사환경의 범위는 이러한 것들을 넘어 개

별적 건물의 관계, 그리고 도시경관과 경관 전체로까지 확

대되었다. 역사환경은 고급 건축물의 집합뿐만 아니라 공업

건물, 농업건물, 그리고 통속적 건물을 넘어 사람들이 조성

한 공간과 반 자연적 지세까지 포함한다. 건물과 분리하기 

어려운 도로 형태, 오픈 스페이스, 그리고 역사적 도시경관 

내부에 창조한 조망 등은 역사환경을 구성하는 또 다른 요

소들이다.4 그리고 농촌에 있어서 경지와 농장, 울타리, 담

장, 그리고 촌락의 형태는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는 역사환

경의 한 측면이다. 

이와 같이 포괄적인 의미의 역사환경은 우리들이 공

유하는 하나의 공동자원이다. 이는 사회적 자산인 동시에 

경제적 자산이며 학습과 향유를 위한 자원이다. 역사환경

은 우리들이 학습할 수 있고 우리 경제에 이익을 제공하

며 하나로 공유되는 소속감으로 공동체를 결합시킬 수 있

는 그 무엇이다. 감성과 상상력을 발동할 때, 역사환경은 새

로운 건축과 설계(design)를 창조하는 자극이 되며, 재생

(regeneration)을 위한 동력, 그리고 사람들 삶의 질에 크

게 기여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5 역사환경은 다양한 인간 

공동체의 지식과 신념을 반영하며,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

환경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일부분으로 여긴다.6 역사

환경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고유성, 의미, 성질을 부

여하며 시공간적 연속성에 대한 감각과 정체성의 원천을 

제공한다.

사람들이 역사환경을 경험하거나 관계하는 방식이 다

양함은 역사환경이 지니는 강점의 하나이다. 역사환경은 과

거에 관한 학습을 매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또한 가정

이나 직장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환

경은 전반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역사환경의 다양한 작용은 역사환경에 대한 관심이 다

양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 방문자, 소유자, 자원봉사

자, 사업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등은 역사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다.7 그러므로 역사환경의 보전을 논

의할 때는 이와 같이 다양한 관심 주체들의 다양한 이해관

계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 and English Heritage, 2010, PPS 5: Planning for the Historic Environment Practice Guide, 

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Local Development, London. p.34. 영국에서 주변환경(setting)은 하나의 장소가 경험되는 ‘주위환경

(surrounding)’, 그리고 이에 인접한 경관과 가지는 현재와 미래의 관계를 포함하는 국지적 ‘전후관계(context)’라고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주변환경

(setting)은 「문화재보호법」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2015) 제13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의하면,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동산 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제외한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다.

3	 HM Government, 2010, The Government’s Statement on the Historic Environment for England, London, p.1.

4	 Department of the Environment & Department of National Heritage, 1994, Planning Policy Guidance 15: Planning and the Historic 

Environment, London.

5	 Architecture and Historic Environment Division, Department of for Culture, Media and Sport(DCMS) & Department of Transport, Local 

Government and the Regions(DTLR), 2002, The Historic Environment: A Force for Our Future, London, p.4.

6	 English Heritage, 2008. Conservation Principles, Policies and Guidance: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Historic Environment, 

London: English Heritage, p.19.

7	 DCMS & DTLR, 2002, 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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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보전(conservation)이라는 행위는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산(heritage)에 선택적으로 집중된

다. 최상급의 건물과 고고학적 유적지는 주의 깊게 보호되

고 관리되는 반면, 이러한 핵심적 유산 지점(site)에 전후 

관계(context)나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환경의 다른 측면에 

대해서는 이해와 보호가 부족하였다. 보전 행위의 대부분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정되는 지점(site)이나 지역(area) 

-기념물, 건물, 보전 지역, 공원과 정원-에 집중되어 왔다. 

이에 비해 이러한 지점과 지역 외부에 존재하는 유산을 보

전하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크게 부족하였다. 그 결

과 환경 전반은 물론이고 중요한 건물의 주변환경(setting)

을 무시하는 경우가 때때로 발생하였다.8 유적지를 분리하

여 개별적으로 접근한 나머지 환경 전체가 사람들에 의해 

형성되고 창조되어 왔다는 사실을 무시해 왔다. 하지만 경

관 전체의 일부분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역사의 전후관계

(context)를 무시하고 모든 부분의 총합이 경관이라는 사

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국가유산의 보호체계는 특별히 보호해야 하

는 구조물과 지구(area), 그리고 그렇지 않은 구조물과 지

구로 확연히 양분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보호되는 기념물

은 마치 바다에 외로이 떠있는 섬과 같이 역사적 가치가 거

의 없는 사물들 속에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된다. 보호되는 

것과 보호되지 않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긴장 관계

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으며, 또한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 왔다.9 1990년대 후반부터 

영국을 포함하는 유럽국가에서 역사적 건물과 지구를 특

정한 지점(site)을 중심으로 보호하는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경관 전체의 역사적 차원에 초점을 두는 학문적 사고의 발

전이 있었다.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이라는 사고가 

확대되면서 인간에 의해 조성된 환경 전체를 포괄하는 것

이 가능해진 것이다.10

세계유산협약에 의하면 이제는 자연과 문화를 연결

하는 문화경관이라는 개념이 충분히 확립되어 있다.11 이에 

비해, 오스트레일리아 유산 보호 분야에서는 유산이 지점

(site)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장소(place)라고 정의되고 있다.12 

이때 장소는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의 요소뿐만 아니라 무

형문화유산의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다. 영국에서 역사환경

이라는 용어는 과거의 물리적 잔존물이라는 의미로 사용

되며, 이는 건물, 고고학적 유적지, 역사경관 등을 모두 포

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용어와 개념들은 유산에 대한 정부

의 전략과 정책에 있어서 핵심적 위치를 점유해 오고 있다. 

물론 유산의 보전에 있어서 개별적 역사 유적지나 기념물

이 계속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보다 더 넓은 범위

의 환경 속에서 변화를 지능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사고가 확산되고 있다.13

오로지 최상급의 역사 자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8	 English Heritage, 1997, Sustaining the Historic Environment: New Perspective on the Future: An English Heritage Discussion Document, 

London: English Heritage, pp.314~315.

9	 예를 들면, 영국의 경우에 「Civic Amenities Act 1967」에 근거하여 지방 정부에게 보전 지구(Conservation Area)를 지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었다. 이러한 

조처는 개별적 건물이나 구조물보다는 오히려 이들을 포함하는 역사 지구 전체가 ‘특별한 건축적 가치나 역사적 가치’가 더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10	 Hudson, John and Philip James, 2007, “The changing framework for conservation of the historic environment,” Structural Survey, Vol.25 

No.3/4, p.255.

11	 「세계유산협약의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2005)에 의하면, 문화경관은 인간사회와 취락이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자연적 제약, 그리고(또는) 기회의 영향, 그리

고 외부와 내부로부터 연속적으로 작용하는 사회·경제·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을 두고 진화한 과정을 예증하는 것이다.

12	 Clark, Kate, 2008, “Only Connect –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ultural Heritage,” in Graham Faircough et. al.(eds.), The Heritage 

Reader, p. 88. 「부라 헌장(Burra Charter)」(2013)에 의하면, 장소(place)란 지리적으로 규정된 지역으로 요소(element), 사물(object), 공간(space), 조망

(view) 등을 포함하며 유형적 차원과 무형적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이는 보전 행위의 중심이 ‘규제(control)’로부터 “관리되는 변화(managed change)”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전환은 오스트레일리아의 「부라 

헌장(Burra Charter)」이 제안한 ‘보전 계획(conservation plan)’이라는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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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과거 광경의 한 단면만 미래세대에게 전해 주는 것이

므로 유산을 완전히 지속시키는 것이 아니다. 유산의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을 위해서는 환경 전체가 일정한 정

도는 역사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역사환경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환경

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통합적인 견해, 그리고 역사환경에 

부여된 가치가 개인적 관점과 인식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14 왜냐하면 지금까지 역사환경의 계획

과 관리가 전문가의 고유 영역으로 이해되는 반면 이에 대

한 평범함 사람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유산의 보전 행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의 하나는 역사환경의 가치를 판단하는 사람이 전문

가, 지방 주민, 정치가, 사업가 중에서 누구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

변환경(setting)보다 더 넓은 개념을 요구한다. 건물의 전후

관계(context)는 이에 인접한 주변환경뿐만 아니라 과거 이

용 상태와의 관계, 해당 지역의 전반적 특성에서 차지하는 

위치, 개인의 기억이나 사회의 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서는 국가적으로는 물론 

지방적으로도 중요한 유산을 포함할 만큼 유산의 범위가 

넓어져야 하므로 역사환경이라는 개념이 출현한 것이다. 이

때 지속가능한 보전행위는 역사환경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과거 한 시점에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안

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Ⅲ. 역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관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는 사고의 핵심은 우리

들이 우리들 자손들에게 그들의 미래를 물려주지 않거나 

저당을 잡히지 않으면서 성장이 필요할 때면 성장을 통하

여 어느 정도는 만족할 만한 삶의 질을 쟁취해야 한다는 것

이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지속가능성은 우리들

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행위가 무한정 계속되는 것을 보장

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15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

면 이러한 행위들이 환경이나 환경적 자산을 회복이 불가

능한 상태로 훼손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환경의 변화와 상

실이 한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균형 잡힌 견해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에 접근하는 방법은 사회의 욕구에 대한 장기적

이고도 폭이 넓은 견해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 단순히 단기

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정당

화하는 것은 미래가 없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사고는 사회적 반향의 가능성이 크

고 실제에 적용되는 잠재력이 크다.16 왜냐하면 지속가능성

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 대중과의 보

다 더 광범위한 논쟁을 유발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

다. 이러한 논쟁은 소수에 불과한 최상급의 유산 지점(site)

을 넘어 역사환경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이 때 유산의 보

호를 하나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다. 유산의 지속가능성은 특정한 최종 목표를 성

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보전의 연속적 선택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다.17 제아무리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선

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 변화에 대한 요구는 언제

나 있으므로 지속가능성의 최종 상태에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한다. 지속가능성은 최종 산물이기 보다는 오히려 하나

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지속가

능성을 추구할 때에는 변화의 결과는 물론이고 변화를 어

14	 English Heritage, 1997, Ibid, p.317.

15	 English Heritage, 1997, Ibid, pp.313~314.

16	 English Heritage, 1997, Ibid, pp.313~314.

17	 English Heritage, 1997, Ibid, p.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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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18  

그러므로 우리들은 후손들이 자신들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기회를 무엇보다도 먼저 허용해야 한다. 우리들

이 이전 세대로부터 역사자원(historic resource)을 넘겨받

은 것과 같이 미래 세대들은 우리들이 보전하기로 선택한 

‘새로운’ 자산을 우리들로부터 물려받을 것이다. 우리들은 

미래 후손들이 내리는 결정에 있어서 선택의 범위를 미리 

결정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

계로 미래의 세대에게 건강하고 활기 있는 역사환경을 남

겨 주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역사환경의 건강

(health)을 측정하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러한 지표를 기준

으로 역사환경을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

이다. 특히 환경적 지표를 이용함으로써 역사환경이 수용

할 수 있는 변화나 행위의 수준을 정보에 근거해 판단해야 

한다.19 이러한 수준의 변화나 행위는 환경의 활기(vitality)

에 손해나 위험을 일정한 한도 이상 초래하지 않도록 결정

해야 한다. 

자연환경과 마찬가지로, 역사환경은 그 자체가 영구

적으로 손상되고 그 자체의 특성이나 가치가 상실되기 전

까지 허용되는 일정한 수준의 능력이나 일정한 정도의 변

화만 수용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접근방법은 이와 같은 환

경의 수용능력(environmental capacity)을 일정한 수준

으로 규정함으로써 환경의 중요한 측면이 훼손되지 않도

록 관리하는 것이다.20 그리고 환경의 한계(environmental 

threshold)라는 용어는 특정한 수준의 행위가 자원의 수용 

능력에 가까이 도달한 지점을 가리킨다.21 만일 특정한 행

위가 이러한 지점(한계)을 넘어선다면 이러한 행위는 지속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러한 상태에 대한 반응은 환경의 

한계에 접근함에 따라 “변화의 과정을 변경할 것인가” 여부

를 검토하는 것이다. 그리고 변화의 과정을 변경할 것인가

에 대한 결정은 최소한 그 결과에 대한 지식을 완전히 갖춘 

상태에서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환경의 수용능력이나 환경의 한계 모두가 경직

된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

한 개념들은 “하나의 역사자원이 왜 중요하며, 이러한 역사

자원의 손상이나 상실이 어떠한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

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해야 한다. 이러한 의견의 

일치는 해당 자원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과 집단들이 역사

자원을 철저히 이해한 다음 의사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비로

소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지방적, 지역적, 국

가적 수준에서 존재하는 학술적 전문가, 지방주민, 토지 소

유자, 잠재적 투자가들이다. 하지만 역사환경의 변화에 대

한 특정한 제안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예방을 하는 입장에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

법은 이른바 예방의 원리(precautionary principle)라고 일

반적으로 알려져 있다.22 

또한 우리들은 역사환경, 그리고 과거를 탐구하는 방

법론을 제공하는 다양한 학문과 과학의 분야들에 대한 보

다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한다. 유

산보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역

사자원(historic resource)의 일부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역사자원을 이용하는 사례의 하나가 연구를 목적으로 하

는 발굴을 통하여 고고학적 유적지(site)를 개발하는 것이

다. 만일 그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면 우리들은 현재의 이익

을 위하여 내일의 역사환경을 창조하거나, 아니면 역사자

18	 Stubbs, Michael, 2004, “Heritage-Sustainability: Developing a Methodology for the Sustainable Appraisal of the Historic Environment,”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19, No.3, p.288.

19	 실제로 환경의 관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환경의 건강상태를 표시해 주는 역할을 하는 환경적 지표들을 자주 이용한다.

20	 English Heritage, 1997, Ibid, p.319.

21	 English Heritage, 1997, Ibid, pp.319~320.

22	 특히 다수의 지점(site)이나 지역(area)의 중요성이 완전히 드러나 있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은 역사환경의 경우에는 이러한 예방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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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을 이용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23 역사자원

의 보호뿐만 아니라 역사자원의 개발(exploitation)과 전시

(presentation)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통하여 역사환경과 

그 가치들에 대한 이해와 감상의 기회를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언제나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 그리

고 역사자원의 보호와 이용 사이에 있어서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일 우리들이 역사환경의 중요한 부분을 보전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미래의 세대가 자신들의 과거를 이해

하고 경험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빈

곤하게 만들 것이다. 반대로 너무 많은 것을 보존하는 것은 

진화하는 사회, 관심사, 유행의 형식을 반영하는 것을 가능

하게 하는 생활을 부정하고 역사환경을 과거 어느 특정한 

시점에 동결시키는 위험을 초래할 것이다.24 우리들이 조상

으로부터 물려받은 역사환경은 수세기 내지 수천 년에 걸

친 변화의 산물이지만, 설령 그것이 가능하더라도 미래의 

변화를 부정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일 것이다. 진실로, 과거

에 변화가 없었다면 역사환경이란 전혀 없었을 것이고 과거

는 현재와 동일할 것이다.

현대의 변화가 일어나는 규모와 속도를 감안할 때 만

일 우리들이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예상하고 보전을 계획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변화는 모든 것을 단번에 휩쓸어 버

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 세대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

고 변화와 보전의 균형을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으

면 안 된다. 우리들의 과제는 아마도 우리들 이전의 세대들

에 비해 더 크고 어려울지도 모른다. 역사환경에 대한 철저

한 이해에 기반을 두는 지속가능한 접근방법(sustainable 

approach)은 역사환경의 관리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25 

이러한 접근방법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실질적이고 적절한 

균형을 기준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속가능성의 

기본원리는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력

을 희생시키지 않으며 현재 세대가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

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보전 행위에 있어서 우리들은 결국 역사환경의 어떠

한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 보전하고, 어떠한 부분은 보다 

덜 중요하므로 어떠한 변화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을 내려야 한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역사 

자산을 ‘①중대한(critical) ②항상적인(constant) ③교체가 

가능한(tradable)’이라는 세 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다.26 여기에서 ‘중대한’ 자산은(복구를 포함하는) 높은 수

준의 보호가 요구되며 교체가 불가능하지만 항상적인 자

산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교체가 

가능한’ 자산이란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지만 다

른 종류의 적절한 선택이 있을 경우에는 희생을 시켜도 무

방한 것이다. 이는 항상적인 자산에 비해 수량과 면적이 훨

씬 더 많고 넓으며, 비록 변화는 허용되지만 그렇다고 완전

히 파괴되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과거와 미래의 유산을 

창조하기 위하여 현명하게 타협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체

가 가능한’ 역사자산이다.27 

Ⅳ.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역사환경의 

기여

브룬트란트(Brundtland) 위원회에 의하면, 지속가능

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능

력을 희생시키지 않고 현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이

23	 English Heritage, 1997, Ibid, p.317.

24	 English Heritage, 1997, Ibid, p.317.

25	 English Heritage, 1997, Ibid, p.317.

26	 Stubb, Michael, 2004, Ibid, p.289.

27	 English Heritage, 1997, Ibid, p.319. 이러한 등급 구분은 하나의 자산 전체에 적용하지 않고 특정한 자산의 한 측면이나 특정한 가치에 대하여 적용해야 한

다. 이러한 등급 구분과 유사한 것이 한국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령」(2015)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역사문화환경 보

존육성지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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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 정의되고 있다.28 1992년 UN에 의해 「지방의제(Local 

Agenda) 21 전략」이 채택된 이후에는 지속가능성이라는 

용어가 환경영역으로부터 경제, 사회, 그리고 문화영역으

로까지 확대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결과 지속가능한 발전

에 대한 사고는 환경보전을 단지 소수의 생태학자들의 관

심사, 즉 좁은 범위의 과학 분야의 전유물이라고 이해되지 

않는다. 그 대신 이는 환경이 사회와 경제에 불가분한 관계

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인정하는 일종의 보전

철학(conservation philosophy)이다.29 이는 경제문제와 사

회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의 보전이라는 목표

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경제, 사회, 환경이라는 삼대 요소

가 상호 불가분한 관계를 가지고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영국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무가 

환경을 취급하는 정부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무역과 산업, 

즉 경제를 관장하는 부처에도 부과되어 왔다.30 

역사환경을 포함하는 유산(heritage)을 돌보는 것은 

경제·사회·경제적 이득을 창출하여 이와 같이 넓은 의미

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31 

실제로 영국에서 유산업무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사고

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환경보전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유산이 보다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있는 환경의 일

부분으로 이해되면서 역사환경을 포함한 유산이 지속가능

한 발전과 관계가 밀접하다는 사실이 명료해졌다. 최근 유

산 업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전은 역사환경과 같은 전

체론적 개념의 개발과 이용이며, 이는 바로 지속가능성이

라는 환경적 사고를 반영하는 것이다. 비록 유산이 지속가

능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유럽국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사고는 이

제 유산의 관리와 정책에 충분히 침투해 있다.32 

우선적으로 역사적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건설과정

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양을 줄이는 중요한 방법이다. 오

래된 건물을 재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보다 

비용이 적게 들고 에너지 사용량을 감소시킨다. 유산사업

(heritage project)은 직접적으로는 보전(conservation)과 

보존(preservation)을 위한 작업으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 

그리고 지출되는 비용을 통하여 재생(regeneration)과 사

업(business) 활동에 기여할 수 있다.33 그리고 간접적으로

는 역사환경을 포함한 유산에 기초한 휴양과 관광의 혜택

을 통하여, 그리고 사업체와 근로자들에게 더욱 매력 있는 

장소를 조성함으로써 경제발전에 기여한다. 역사환경의 보

전사업을 위한 공공예산의 집행은 새로운 재정지원을 유도

하고 일자리 창출과 환경의 질 개선에 기여한다. 일정한 지

역의 보존사업은 다른 건설사업에 비해 현지의 노동력과 

재료를 더 많이 이용하므로 그 지역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한 역사환경은 장소감(sense of place)이라고도 

언급되는 지방의 고유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통해서 지

방 주민들에게 사회·문화적 혜택을 제공한다. 역사환

경은 건물, 공간, 고고학적 유적지를 넘어 사람들이 자

기 지방의 고유성을 규정하는데 기여하는 지방적 환경

(local environment)으로 이용된다.34 친숙한 랜드마크

(landmark)와 근린지구를 보전하는 것은 장소감을 제공하

28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1987, Our Common Future, The Brundtland Repor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이러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는 그 정확한 의미에 대한 합의가 결여된 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다.

29	 Clark, Kate, 2008, Ibid, p.82.

30	 지난 20여 년 동안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철학은 실제로 실행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정책으로 언급되어 왔다.

31	 Clark, Kate, 2008, Ibid, p.84.

32	 Clark, Kate, 2008, Ibid, p.87.

33	 Clark, Kate, 2008, Ibid, pp.85~86.

34	 Stubbs, Michael, 2004, Ibid, p.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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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장소감은 도시에 살아있게 만드는 사회적 자본

(social capital)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세계 시장의 글로벌

리제이션(globalizaton)이 공간과 시간의 장벽을 허물고 있

는 시대에 지방 정체성(local identity)은 더욱 더 중요해지

고 있다. 글로벌리제이션이 영향을 주는 시대에 역사환경

은 지방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통하여 관광이나 기업을 위

한 투자에 매력적인 장소를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진실

로 역사환경의 지속가능성은 분명히 환경보호와 경제발전

의 통합,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

러한 통합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킨다.35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역사환경의 기여에 대한 논의

는 최근에 상당히 진척됨에 따라 문화적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역사환경은 경제적 재생은 물

론 사회적 재생을 촉진하는 매개체로 그 지위가 격상되고 

있다. 삶의 질을 경제적 만족도, 그리고 개인적 차원의 건

강, 자존감, 기술, 지식과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

서 역사환경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있

다.36 또한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을 지향하는 역사

환경의 보전은 응집력이나 포용력이 더 많은 사회, 또는 더 

건강한 인구를 조건으로 하는 사회적 지속가능성(social 

sustainability)에 기여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란 문화적 지속가능성(cultural sustainability)의 한 주제로

서 문화적 체계(cultural system)를 강화하는 사회적 관계

와 의미가 보존되고 있는 상황을 포함한다.37 특히 이는 현

재 인구의 다양한 역사, 가치, 관계가 유지되거나 향상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지방 정부들이 도시 재생을 추진하는 도구의 하나로 

‘문화’에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에서 역사환경은 재생사업 

과정에 이용해야 하는 핵심자원이 되어왔다. 역사환경의 보

전은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지만 이제는 재생사업의 일부

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38 지금 “역사자산(historic asset)을 

경제적 목적을 위해 어떻게 이용하며, 또한 이러한 목적에 

어떻게 적응시킬 것인가?”는 중요한 질문이 되고 있다. 하지

만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는 지나치게 실용적인 실행에 머

물지 않고 이러한 질문을 해결하려면 전략적 사고와 정책

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39역사자산의 

재생을 거주용지와 상업용지의 개발, 그리고 관광과 문화

활동을 포함하는 각 부문의 정책과 통합시키는 보다 더 전

체론적 사고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시개발 전략이나 정책의 수준에서 보전과 

재생의 연결고리가 제대로 확보되려면 재생이 취업의 기회

는 물론이고 사회적 포함(social inclusion)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만일 역사환경의 보전이 사회적 

포용력과 응집력이 보다 더 많은 공동체의 창조를 권장하

는 정책과 연결된다면, 보다 더 지속가능한 형태의 재생과 

재개발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역사환경의 보전에 기초

한” 도시재생은 사회적 포용력의 유지, 그리고 도시 내부 

공동체의 안정에 틀림없이 기여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재

생은 지방주민이 자기구역의 고유성과 가치를 발견하고 자

기 주변의 환경, 그리고 이러한 환경의 특성과 질에 대하여 

35	 Strange, Ian, 1997, “Planning for change, conserving the past: toward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in historic cities?” The Cities, 

pp.227~233.

36	 Stubbs, Michael, 2004, Ibid, p.294.

37	 Low, Setha M., 2008, “Social Sustainability: People, history, and values,” in Graham Faircough et. al.(eds.), The Heritage Reader, p.393.

38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 지난 30년 동안 유산의 보전행위는 보존의 행동 그 자체로부터 도시재생과 경제개발을 매개하는 수단의 하나로 점진적으로 전

화되어 왔다. 유산의 상업화, 그리고 재생이 주도하는 보전은 1970년대까지 소급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개

발에 대한 억제를 완화시키려는 의도가 출현함에 따라 유산보전의 경제적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속가능성과 역사환경의 연결고리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관심사로 1990년대 중반부터 이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이 시작되었다.

39	 Strange, Ian and David Whitney, 2003, “The Changing Roles and Purposes of Heritage Conservation in the UK” Planning, Practice & 

Research, Vol.18 No,2~3, p.220. 일반적으로 재생 사업에 있어서 역사환경을 포함한 유산을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산으로 배치하지 않고, 오히려 지방 정

부의 각 부서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유산보전의 실제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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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고하는 것을 권장하기 때

문이다.40 

또한 도시의 역사지구나 역사도시에 있어서 역사환경

의 보전을 환경적 관심사와 통합시키는 것이 지속가능성이

라는 의제의 핵심적 측면이 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유산

보전이라는 분야 전체에 걸쳐 일반적으로 전개되기 시작

한 것이지만, 특히 역사환경의 재창출(regeneration)이 재

활(revitalization)이라는 전략의 일부분으로 이용되고 있

는 장소에서 더욱 그러하다.41 역사환경의 관리가 지속가능

한 발전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것은 보전이 

더 이상 정당화가 필요없는 지속가능한 행위라고 주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예를 들면, 역사환경의 보전은 배기가스, 소

음, 교통량 등과 같은 문제를 수반하는 도로의 신설이나 토

목 공사와 같은 개발을 수용하는 능력, 즉 환경적 수용력

을 크게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42 역사도시에서 보전행위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살며 일하기에 더 좋은 장소를 조성

함으로써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에게 권한을 부여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노력이 정말로 실현된

다면 그러한 보전행위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심사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지구 전체, 국가, 지역, 지방의 수준 모두에서 지속가

능한 발전은 용이한 선택 사항에 아니다. 이에 대한 이론과 

기대들은 역사환경의 보전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는 문제는 우리들이 생명력 있는 역사환경을 어떻게 미래세

대에게 물려줄 것인가에 대하여 사고하는 방식을 재검토하

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사고는 보다 더 중

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일반 대중과의 보다 더 광범위

한 논쟁을 유발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논쟁은 소수

에 불과한 최상급의 유산지점(site)을 넘어 역사환경 전체

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때 유산의 보호를 하나의 목표

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속

가능성은 특정한 최종 목표를 성취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보

전의 연속적 선택과정을 통하여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

로 역사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할 때는 변화의 결과는 

물론이고 변화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사회·경제적 목표의 통

합을 위해서는 지속가능성의 전체론적인 입장은 불가피

한 것이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러한 전체론적 입장을 유

산 또는 문화재 관리의 실제에 침투시키는 것이 핵심적 도

전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속가능성은 단순히 물

리적 자원에만 적용되는 원리가 아니며 역사환경의 보호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원리로 삼아야 한다. 역사환경은 고

립되어 있는 세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이 살고 있는 도

시나 농촌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사회·경제·환

경의 재생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

기 위해서는 역사환경의 관리는 우선적으로 지방의 생활을 

반영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방의 정체성, 다양성, 생

기를 배양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재생이 불가능한 유산 자산을 최소화하며 유산 자산의 집

단적 책무를 발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끝

으로 역사환경을 포함한 유산을 보전하는 목표를 지속가

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와 통합시키는 정책의 견실한 골조를 

구축해야 한다. 

이와 같은 통합적 정책의 골조를 구축하려면 역사환

경은 정부 전체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비록 

그 책무를 주도하는 정부 부처는 문화·매체·체육부와 교

통·지방정부·지역부이지만, 다른 정부 부처들 또한 역사환

40	 Strange, Ian and David Whitney, 2003, Ibid, p.222.

41	 Strange, Ian and David Whitney, 2003, Ibid, p.222.

42	 Stubb, Michael, 2004, Ibid, p.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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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대한 책무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환경·식품·농촌업

무부는 농촌지역에서 역사환경이 중요한 만큼 가장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영국과 같은 

국가와 비교할 때 정부 부처 간 정책의 협력과 통합이 상

대적으로 취약한 한국에서 이러한 의미의 역사환경이 정

부 각 부처의 관심사가 되려면 어떠한 조처가 우선적으로 

필요할까? 아마도 현재 「문화재보호법」과 「고도 보존 및 육

성에 관한 특별법령」에서 제한된 의미로 정의되고 있는 ‘역

사문화환경’이라는 용어가 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로 확대

되는 동시에 정부 각 부처의 법령에 반영되는 것이 가장 바

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한국의 실

정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이 국가의 주요 의제로 채택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역사문화환경의 기

여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설득하려는 노력이 선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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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 Based on the acknowledgement that it is now critical to examine this relationship in 

Korea,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studies of the U.K. It is unavoidable to take a holistic standpoint on the 

idea of sustainability in order to achieve integration betwee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goals. In the 

future, it will be a big challenge to apply such a holistic standpoint to the management of cultural heritage and 

assets in Korea. Sustainability is not a principle that is applicable only to physical resources but is an integrative 

principle that applies to protecting historic environment. Above all, the goal of managing historic environment 

is to reflect local life,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to develop one’s identity, diversity and vitality. Another 

goal is to protect heritage asset that cannot be renewed as many as possible. Ultimately, there must be a policy 

that both preserves historic environment including cultural heritage and maintains sustainab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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